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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5월 10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. 

< 감사하는 오월 >

 시편 136:23-25 / 새찬송가 559(통일 305)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

 가족과 이웃이 서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날이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5월에 우

리는 먼저 ‘지금까지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’에 감사해야 합니다. 그

렇다면 무엇을 가장 감사해야 할까요?   

1.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기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

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(시136:23). 심지어 내

가 범죄하여 비천하게 있을 때도 나를 기억하셨습니다(시13:1),(사29:14,15). 

 버리신 것과 잊으심은 다릅니다.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

버리셨습니다.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

버리셨습니다. 그러나 잊지 않으셨습니다. 하나님은 버리실지언정 잊지 않으십니

다. 이것이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출발입니다. 

 모든 것은 기억에서 사라질 때 완전히 멸망 받습니다(요10:10). 멸망시킨다는 것

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. 일제 강점기의 창씨개명과 우리말 없애기

가 바로 그랬습니다.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탄식한 것도 결

국 기억해 주는 자가 없는 까닭입니다(전1:9-11). 

 기억이란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찾아 이 땅에서의 내 삶이 허무하지 않도록 해

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입니다. 하나님은 기억을 출발점으로 해서 

우리를 악한 영들과 죄와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대적들로부터 구

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영혼육과 생활에 풍성히 내려주십니

다(시136:24,25).  

또 하나님은 내가 회개한 죄들은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

구는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셔서 복을 주십니다(히8:12). 

2.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

니다

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

니다(히103:1-5). 참된 감사의 출발이 기억이기 때문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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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사람은 타락 전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

다. 그러나 그 행복한 감정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 행복한 감정을 그리워하고 그 

빈자리를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.   

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 즉 행복한 

감정을 채울 수 없습니다. 아무리 예술이나 문학등으로 감동해도 그것은 에덴 낙

원에서의 행복했던 감정을 기억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. 

 결국 세상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‘지나가 버리는’ 것은 우리가 그림자에 머물

지 말고 그 그림자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섭리입니다. 진정 우리

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. 

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받지 않도록 문제나 질병에 시달리지 

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.  

 

 < 적용 & 실천 > 

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고 있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

리를 기억하고 계심에 대해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!


